
국제에너지기구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발

전연료 중석유 비중은 2016년도 기준으로

4%에 불과하다. 석탄 비중이 2016년 37%

에서 2040년 26%로 줄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같은 기간 8%에서 24%로 늘게 된

다. 신재생에너지는 석유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석탄의 비중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대체에너지 개발과 무관하게 석유는 산

업소재로서없어서는안 될 중요한자원이

다. 우리나라의 작년 석유 수입량은 9억

4000만배럴인데이 중60%가석유화학원

료로, 33%는수송용연료로사용됐다. 일부

만이 발전용및 가정상업용으로 쓰였다. 각

종 의류는 물론이고 가전제품 등 생활용품

대부분이 석유화학소재로 만들어진다. 3차

원(3D) 프린팅 재료와자동차, 항공기의 차

세대 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탄소섬유도 석

유에서나온다. 석유화학 제품이 없는 인류

의삶은상상조차할수 없다.

수송연료로서의 석유는 어떤가. 기술 발

전으로 전기자동차의 효율성이좋아졌지만

여전히대형수송차량에는 사용될수 없다.

석유를 대체할 항공기 연료도 아직 개발되

지않아석유는 상당 기간주요수송연료로

사용될수밖에없다.

석유는 땅속 유기물질이 고온 고압 상태

에서 오랜 시간 변화해 만들어진다. 인류는

뛰어난 기술로 불과 100년 만에 석유 대부

분을 찾아냈고 그중 상당량을 소진했다.

2017년 현재 세계 석유 매장량은 1조7000

억 배럴이고 연간 석유 생산량은 340억 배

럴이다. 매장량증가가없다면 50년후고갈

된다는계산이나온다.

석유는 발견되더라도 상업성이 입증돼

개발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자원량’이라고

한다. 아직 매장량으로 등재되지 않은 자원

량을 고려하면석유 매장량은더 늘어날것

이다. 하지만석유소비량은최근수십년간

연평균 1.5% 정도로 증가한 반면에매장량

은 2010∼2017년 연간 0.5% 느는데 그쳤

다. 소비량증가율이 훨씬큰것은수급불균

형사태가머지않은장래에올수있다는것

을시사한다.

1990년이후해저2000m 이상의심해유

전이개발되고셰일가스와타이트오일등이

개발된 것처럼 앞으로도 기술 발전으로 매

장량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더 깊은 바다,

더 깊은 지층에서 석유를 생산해야 하므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유가

상승은불가피할것이다.

인류는 첨단 소재를 바탕으로 한편리한

삶을지속적으로추구하면서한편으로는환

경오염과과다한이산화탄소배출을우려하

고있다. 이런가운데산업소재와수송연료

로서‘쌀’처럼중요한석유의고갈에대해서

는심각한상황임을깨닫지못하고있다. 맛

있고 화려한 요리를 끊임없이 개발하면서

식재료의 부족사태는 깨닫지 못한다고 할

까. 조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냄새와연기

는 심각하게 걱정하면서 말이다. 식재료인

농작물은작황이좋아지면 1년만에도쉽게

구할수 있지만, 화석연료인 석유는 만들어

지는데수백만년이걸린다.

석유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석유 개

발에매진해 공급을늘리는 것이 우선이다.

아울러 수요 측면에서는 수소차를 포함한

전기차의 성능을 높이고, 천연가스를 수송

연료로더많이사용할수있도록관련기술

의수준을높여야 한다. 석유화학제품을원

료로 사용하는 각종 제품의 소비를 획기적

으로 줄임과 동시에 다른 소재를 개발하는

데도적극적인노력을기울여야한다.

중요 석유수입국인 중국과일본, 인도등

은 앞으로도 석유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될지잘알고있기에, 석유자원 확보를

위해엄청난 국가적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석유 수입량이 세계 5위이고, 석유 제품과

석유화학 제품 수출액이 반도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도 석

유위기에 대비해 석유자원의 중요성에 귀

기울이고대책을강구해야할것이다.

석유난 겪고서야 대책 논할텐가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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